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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봇은인간이인위적으로만들어낸것이기때문에로봇스스

로2세를생산하거나진화할능력은전혀없다. 만약로봇이인간

처럼스스로자손을만들어내고진화할수있다면세상은어떻게

될까?

공상과학영화에서나있을법한황당한이야기가실제로일본

히타치에노지연구소에의하여개발되었다. 이연구소의이치카

와요시아키연구원이밝힌내용은이러하다.

“로봇의모양은지네처럼생겼고, 우리가바닥에블록과비슷

한 부품을깔아놓자마자자신의몸체에조립시켜서원래크기보

다두배 이상확대시켰다. 그리고다른로봇은자신의일부부속

을 떼어내새로운로봇을만들어내기까지했다.”4년간의연구

끝에발명한이 로봇은마이크로칩과, 블록소자를사용하도록되

어있어똑같은로봇을만들어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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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스로 번식 로봇

석탄이탈 때 내뿜는이산화황가스는인체에유독하며산성비

를 뿌리는원인이되기도한다. 그러나이제스스로유독가스를

먹으며타는석탄이개발되어화력발전소는물론이고석탄을원

료로쓰는업체에희소식이되고있다.

미국애리조나주의제너시스연구소가개발한이석탄은가스

의배출량을8 0 %까지줄일수있다고한다. 석탄은가루를만드는

것까지는일반석탄의제조과정과똑같지만가루상태의석탄에

제너시스연구소가개발한특수화학물질을섞어작은덩어리로

압축해서만들어지는점이일반석탄과다른점이다. 이새로운

석탄은탈때내부의화학물질이유황과반응하면서재속에오염

가스를가둬두고, 쓰고남은석탄재는비료, 시멘트재료로쓰일

수있다.

스스로 오염가스 제거 석탄

자동차를타고다니다보면앞 유리에쌓이는먼지나기름때

문에귀찮다. 워셔액을뿌려서닦기도하지만그 일 자체도귀찮

기는마찬가지다.

그런데이제스스로더러운이 물질을제거해주는유리가개

발되어귀찮은일을대신해주게되었다. 이신기한유리를발명

한사람은미국오스틴에있는텍사스대학의애덤헬러박사이다.

그는이산화티타늄과태양의자외선이만나면화학작용을일으키

는현상에착안하여이유리를개발했다. 카메라제조회사들도렌

즈에긁힌자국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산화티타늄으로

코팅을해왔기때문에이 물질의성질은이미잘 알려져있었다.

하지만애덤교수는한 단계더 나아가자동차용특수유리로개

발한것이다. 이유리는태양을만나면O . K라한다.

스스로 청소하는 자동차 유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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